
 

과학자주택지구의 새 풍경 

 

2014년 6월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동지께서 

웅건한 자태를 드러낸 살림집지구를 돌아보실 때였다. 

살림집배치에서 부지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사이마다 공원과 록지를 

꾸리는것으로 계획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평양시교외에 위치한 

살림집지구의 특성에 맞게 살림집들사이에 부업밭도 내주고 자그마한 

온실들도 꾸려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부업밭이나 온실들이 있으면 

과학자, 기술자들이 더 좋아할것이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현대적인 살림집구획에는 응당 공원과 록지구역이 포함되여야 한다고만 

생각하면서 과학자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 견지에서 사색을 깊이하지 

못한 자신들이 돌이켜져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과학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살림집과 그 주변을 잘 꾸려줄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이곳 살림집지구에는 공원과 록지대신 남새밭과 온실이 

꾸려지게 되였으며 그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리익과 편의보장을 

무엇보다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 펼친 또 하나의 

새 풍경이였다. 

 

 

 

 

 

 




